
중국, 적자기업 무려 64% 증가
2002년 1- 6월 1204사 중 164사 적자 … 무리한 증설이 원인

중국기업들의 2002년 상반기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살기식 출혈경쟁이 주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

日本經濟니新聞은 2002년 상반기 중국 상장기업(1204사) 중 164사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9월4일 보도했다.

2001년보다 64사(64%) 늘어난 것으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 상장기업 100사당 14사가 상반기 영업에서 손해

를 본 셈이다.

상장기업들의 평균 매출이 전년대비 5.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익은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경영실적 악화가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

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 기업 통폐합이 진행되는 석유·석탄분야 기업들의 순익은 2001년에 비해 41.1% 줄어들었는데, 석

유·석탄분야 최대기업인 중국석유화공의 2002년 상반기 수익이 47.1% 급감한 것은 세계 석유시장의 불안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경쟁격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 순익도 2001년에 비해 18.8% 감소했다. 수출품목 가격인하를 실시한 칭다오하이얼은 2001년에 비해

순익이 45.1% 줄어들었으며, 최대 철강기업인 상하이바오강은 15.7%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 전자회사 중 하나인 컨카는 휴대전화 판매가 늘어나 상당폭 흑자를 나타냈다.

소득의 대부분을 예금하는 중국인들의 습관 때문에 금융관련기업들의 순익도 66.9% 늘어났다. 또 수요가 증

가한 전력·가스 관련기업들도 순익이 평균 44% 증가했다.

중국기업 경영실적(2002.1-6) (단위: 만元, %)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급증한 것은 과잉경쟁 외에도 중국 정부의 회계부정 단속강화도 한 몫 했다. 중

국기업들이 더 이상 수익 부풀리기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출혈 경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적자가 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로 기업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금융권을 출혈경쟁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즉, 고객예탁

금이 넘쳐나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있어 과잉생산과 저가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중국기업들이 갖고 있는 일단 대출로 공장부터 건설하고 보자 는 습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행들의 기업대상 대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무너질 가능성이 적은 국영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채산성보다는 공장가

동률 목표치 달성을 중시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은 공장의 증설과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의 적자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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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출액(평균) 순이익(평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석탄/ 가스 848,577 -15.3 35,008 -41.1
제 조 60,764 -7.3 2,865 -18.8
전력/ 가스/수도 63,184 47.5 12,507 44.1
유 통 73,505 9.7 1,558 -2.2
금 융 188,402 84.4 27,263 66.9
부동산 25,733 -3.0 2,216 -13.5


